
금융IT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코스콤 리포트

사업명 사업 범위 사업자 관련 법안 추진 현황

MyData 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고유업무: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부수업무: 정보계좌 업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 업무, 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제3자 공유 업무 

•겸영업무: 자산관리(상품중개 및 추천) 등

•핀테크

•전체금융사
•신용정보법

•2018.3 MyData 도입 최초 논의

•2018.7 MyData 도입 계획 구체화

•2019.5 오픈 API 표준화 Working Group 결성

   - ‘표준 API’안 작성 예정

•2020.1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2020.8.5 시행 예정

•2020.2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지급지시서비스업

(MyPayment사업)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

    - 한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은행 내 본인 계좌에서 

       결제/송금 처리

    - 예) 농협 앱 內 신한 계좌, 우리 계좌를 통해 

       송금/이체 수행

•핀테크

•은행

•�MyData 겸영

업무 허용 검

토 中
•전자금융

   거래법

•2019.2 “금융거래 인프라 혁신 방안”에서 

   초기 논의된 수준(금융위)

•전자금융업 전면 개편 방안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세부내용 확정(2019.2분기) 동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19.10 공동 결제시스템(Open Banking) 

   시범 시행

•2019.12 공동 결제시스템 전면 시행

•Open Banking 2020년 하반기 법제도화 예정

종합지급결제업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

   - 은행 계좌 없이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 가능하며, 

      결제/송금뿐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 가능

   - 토스/카카오페이와 다르며, 계좌번호 부여

•�지급결제계좌

가 없는 기관 

(핀테크, 카드

사 등)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마이데이터사업은 금융소비자의 모든 금융 거래

를 통합조회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냈다.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은 

모든 금융 거래를 한 개의 채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또

한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되면서 보다 용이하게 금융 산업에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된다.

금융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맞춤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

다. 또한 한 개의 금융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모든 금융 거래를 처리(마이페이먼

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주거래은행/금융기관 개념이 중요한 것

이 아닌 “주거래채널”이 중요한 시대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쟁의 폭과 

범위는 보다 넓어져서 기존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아닌 핀테크와 고객 접점을 

놓고 경쟁해야만 하는 시대(종합지급결제업)가 도래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쟁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 도입

데이터 3법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2020년에는 전자금융법 개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 계획에 전자금융법 개정

을 통한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예고하고 있

다. 2019년 2월에 발표한 금융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